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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배터리 사고 다시 발생
과열돼 합부분 터지면서 어붙어 … 정확한 원인 조사

1월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난 데 이어 다시 동일회사의 노트북 배터리가 과열로 어붙는 사

고가 발생했다.

2월21일 0시경 서울 한양  공  학원생 A씨의 집에서 노트북 배터리가 터져 어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아침에 노트북을 학교로 가져와 노트북 생산기업에 사고사실을 알렸고 회사측은 즉시 A/S 직원을 

견해 배터리를 교체했다.

노트북 생산기업 계자는 “노트북 고객의 집에서 배터리가 과열돼 <퍽>하고 터지면서 어붙었다는 신고

가 수 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객이 노트북을 사용하던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합부분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며 “ 합부분이 

터지는 것은 과열로 인한 폭발을 막기 해 안 핀이 자동으로 빠지면서 어붙도록 한 안 장치 으며 고객

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배터리 과열로 인한 사고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면서 리콜조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사고사례가 없었다”며 “지난번 배터리 사고는 노트북 자체를 집어던졌던 특수한 상황이었으며 이번 과열 건에 

해서는 원인을 조사 ”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1월8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는 이천 냉동창고 화재 부상자를 취재하던 한 언론사 기자의 노

트북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 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재․재배

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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